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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t's speak Korean

   박 선생님은 친구같이 편해요. 
   [Pak seonsaengnimeun chingugachi pyeonhaeyo]
   지연이는 꽃같이 아름다워요.
   [Jiyeonineun kkotgachi areumdawoyo.]
   해성이는 가수같이 노래를 잘해요.
   [Haeseongineun gasugachi noraereul jalhaeyo]
   유진이는 농구 선수같이 키가 커요.
   [Yujinineun nonggu seonsugachi kiga keoyo]


   박 선생님은 친구 같아요.  [Pak seonsaengnimeun chingu gatayo]
   지연이는 꽃 같아요.       [Jiyeonineun kkot gatayo]
   해성이는 가수 같아요.     [Haeseongineun gasu gatayo]
   유진이는 농구 선수 같아요. [Yujinineun nonggu seonsu gatayo]


   박 선생님은 친구처럼 편해요.
   [Pak seonsaengnimeun chingucheoreom pyeonhaeyo]
   지연이는 꽃처럼 아름다워요.
   [Jiyeonineun kkotcheoreom areumdawoyo]
   해성이는 가수처럼 노래를 잘해요.
   [Haeseongineun gasucheoreom noraereul jalhaeyo]
   유진이는 농구 선수처럼 키가 커요. 
   [Yujinineun nonggu seonsucheoreom kiga keoyo]

Lesson 39 - 같이/처럼          Analogy (Like / As)

Today's Dugeundugeu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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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 보 기 >  미라 : 영수 씨, 여동생이 몇 살이에요?
            영수 : 다섯 살이에요. 인형처럼/인형같이 예뻐요.

인형     doll 가수      singer  영화배우 actor
아름답다 beautiful 소개하다  introduce  꽃       flower
잘하다   do sth well 농구 선수 basketball player  아직     still, yet

어휘 (Vocabulary)

 < 보 기 >  인형     꽃     가수    농구 선수    한국 사람     영화배우

1. 다음 < 보기 >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쓰세요.

1) 
유미 : 마리아 씨는 정말 친절해요.
소영 : 맞아요. 그리고                 아름다워요.

2) 
정우 : 저 사람                 잘생겼네요. 아는 사람이에요?
앤디 : 네, 제 친구예요. 소개해 줄까요? 

3) 
해수 : 주미 씨, 동생은 키가 커요? 작아요?
주미 : 제 동생은                 키가 커요. 

4) 
효주 : 지영 씨, 노래를 잘해요?
지영 : 저는 노래 못해요. 하지만 제 동생은                 노래를 잘해요.

5) 
클라라 : 마리아 씨, 한국말을                 잘하는 것 같아요.
마리아 : 아니에요, 아직 잘 못해요. 
  

Learn More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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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 보 기 >  미라 : 영수 씨, 여동생이 몇 살이에요?
            영수 : 다섯 살이에요. 인형처럼/인형같이 예뻐요.

 < 보 기 >  인형     꽃    가수    농구 선수    한국사람     영화배우

정답 (Answer)

1. 다음 < 보기 >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쓰세요.

1) 
유미 : 마리아 씨는 정말 친절해요.
소영 : 맞아요. 그리고 꽃처럼/꽃같이, 영화배우처럼/영화배우같이 아름다워요.
                     
2) 
정우 : 저 사람 영화배우처럼/영화배우같이 잘생겼네요. 아는 사람이에요?
앤디 : 네, 제 친구예요. 소개해 줄까요? 

3) 
해수 : 주미 씨, 동생은 키가 커요? 작아요?
주미 : 제 동생은 농구 선수처럼/농구 선수같이 키가 커요. 

4) 
효주 : 지영 씨, 노래를 잘해요?
지영 : 저는 노래 못해요. 하지만 제 동생은 가수처럼/가수같이 노래를 잘해요.

5) 
클라라 : 마리아 씨,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/한국 사람같이 잘하는 것 같아요.
마리아 : 아니에요, 아직 잘 못해요.


